
지역순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발돋움하는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선거연락소(서면 NH빌딩 10층)에서 전진대회를 열고 부·울·경 

지역 핵심 위원 위촉 및 임명장 수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부산총괄

선대위원장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박재호 전 의원이 참석했다. 

‘모두의나라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겨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슬로건인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서 명칭을 따왔다. 김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를 총괄했던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가 ‘모두의나라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

회를 이끌고 있다. 경기도 정무수석을 역임한 윤준호 전 의원(제20대 국회, 해운대을)이 부위원장

으로 활동한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

의 나라는 진짜 대한민국의 씨앗이다. 부산에도 취지에 동감하는 동지들이 많다. 이 분들의 역량

이 모이면 정치의 극단적 진영화, 경제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공동선대위원장은 “모두의나라위원회가 통합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꼭 필

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위원회의 활동이 큰 힘이 될 것”라고 말하며 위원회 활동에 힘을 보탰

이재명 후보직속‘모두의나라위원회’

부·울·경 지역 역량 결집 박차!

- 오늘 오후, 부산에서 주요 인사 임명장 수여. 김영춘, 전재수, 박재호 참석.

- 행사 직후, 부산 서면 유세 합류  

-“모두의나라, 진짜 대한민국 부산이 함께하면 꿈이 아니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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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재수 부산 총괄 선대위원장은“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작은 차이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 더 중요하기에 한 데 모였다. 여러분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지키는 힘”라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재호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은 “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

으는 과정이 기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퍼포먼스로  갈등과 분열 극복, 통합과 비전 정치 실천의 의지를 다지며 행사를 마무

리했다. 

행사 종료 직후 고영인 위원장은 서면역 일대에서 열린 지역유세에 함께해 "경기 도지사 시절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라고 꼬집은 후 "탄핵에 찬성했

던 모든 세력을 모아 진짜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려는 이재명 후보를 민주정부 4기 대통령으

로 만들자"고 부산 시민에게 호소했다. 유세를 마친 후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인사를 나누며 민

생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끝)    

-행사사진 별첨-








